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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수장) 침수피해 복구 완료 및 시운전 점검 확인

[복지TV호남방송]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(지사장 전지영)는 최근 집중호우

(7.16~7.20)로 피해입은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시설 점검 및 복구작

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.



배수장 가동을 위한 제진기 오물 제거

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公社 관리 양·배수장 13개소 침수, 하천 방류 비상수문 2개소

파손, 용배수로 약 10km 구간의 토사매몰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

(배수작업) 엔진펌프 설치

특히 당시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公社 관리 수문이 파손되고 일부 교량이 침수되는

상황에서 영암지사는 신속히 교량에 톤마대를 쌓고, 비상수문 및 임시수중펌프(2대)를

설치하여 침수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.

영암지사는 현재 양·배수장, 비상수문, 용배수로 보수 및 준설 등 신속한 응급복구를 완

료하는 한편 폭염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출수기를 대비하여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

만전을 기하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전지영 영암지사장은“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재개를 위해 피해시설 복구

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기적 점검·관리를 통해 재해 예

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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